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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냐시오의 로욜라) 

요세파 니하우스는 남부 올덴부르그에서 태어났다. 가정의 일곱 자녀 중 둘째였다. 그리고 

형제들을 모두 앞서 보냈다. 남자 형제 둘은 2차 세계 대전 중에 사망했다.  

요세파와 형제들은 농장에서 자라났다. 가족은 요세파에게 중요한 존재였기에 평생 친지들과 

가깝게 연락하며 지냈다. 조카들과 그 자녀들도 수녀가 고령이 되어서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1944년 3월 7일, 요세파는 저 라인 지역 뮬하우젠 노틀담 수녀회 수련소에 입회허가를 청했다. 

수련기 이후에는 수녀회의 다양한 분원에 파견되어 집안과 정원소임에 임했다.  

1962년부터 1990년까지는 말에서 일했다. 수녀는 엄청난 헌신으로 교회 관리일을 포함하여 성 

게오르그 본당의 모든 정규적 소임을 끝마치곤 했다. 큰 축일이면 수녀의 꽃꽃이가 특별한 감사를 

받았다. 수녀는 사제들, 복사들, 본당 식구들과 함께 화합하며 일했다.   

수녀의 65세 생일에 대한 신문 기사에서는 수녀가 얼마나 크게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마리아 레나타 수녀님은 우리 본당에서 중요한 인물이시다. 30년이 넘도록 많은 다른 일들을 

완수해오셨다. 수녀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성당은 상상할 수도 없다. 주된 소임은 전반적 관리이고, 

그 외에도 병자들과 노인들에게 봉성체를 해 주시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시장도 봐 

주시고 외롭고 병든 이들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카리타스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모금을 할 때 

도와주신다.”  

말 공동체가 폐쇄되어 코스펠드 안넨탈 수녀원으로 옮겨왔던 1990년 이후에도 수녀는 성 

게오르그 본당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지냈다.  

안넨탈 수녀원에서는 동료 수녀들에게서 커다란 인정을 받았다. 수녀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다. 오랜 동안 말에서 함께 살았던 마리아 발터리스 수녀를 깊은 사랑으로 

도우며 수년간 충실히 동반해 주었다.  

마리아 레나타 수녀는 예술적 솜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은퇴기”에 시간이 나면서 개발시킨 

재능이었다. 수채화 그림 그리기, 바틱, 유리 공예를 아주 좋아했다. 여러 번 다채로운 색깔의 전야 

조명을 만들곤 했다. 그리고 그 중 많은 물품들이 선교 기금을 위해 판매되었다. 수녀는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의 삶에 “조명”을 밝혀 주었다. 

마리아 레네타 수녀에게 마지막 몇 주간은 쉽지 않았다.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했다. “엄마”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었다. 어쩌면 천국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기도 했을까?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마리아 레나타 수녀는 공감과 애정으로 동반되었다. 이제 수녀가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일했으며 이름을 부르며 수녀를 불러가신 하느님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찾아 누리기를.  


